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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숫자‘구’와 ‘귀’의 발음이 비슷하며, 귀의 모양과 비슷한

 숫자인 ‘9’를 연속 선택하여 매년 9월 9일, 대한이비인후과학회

 가 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. 최근 이어폰, 헤드폰 사용으로 

 청소년 소음성 난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

 건강한 귀를 위한 생활 수칙은?

 1. 큰 소리는 최대한 피합니다. 
  - 이어폰으로 음악을 오랜 시간 동안 크게 듣거나 시끄러운
    PC방에서 몇 시간째 게임을 하거나 큰소리로 떠는 것 등
 2. 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.  
  - 물놀이 후나 환절기 감기의 합병증으로 주로 생기는 
    중이염 주의
 3. 귀지는 보호막 역할을 하므로 함부로 파지 않습니다. 
  - 귀가 가려울 때나 목욕 후 습관적으로 귀를 후비는 것은
    위험한 행동
 4. 기압의 갑작스러운 변화나 약물의 오ㆍ남용 등은 난청을 
    일으킬 수 있습니다.                  
 

구분 구체적인 경계 침해 사례

물리적 
경계

-동의 없이 상대방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보기
-노크하지 않고 갑자기 문 열기

신체적 
경계

-원치 않는데 만지거나 어깨 주무르기, 
 엉덩이 툭툭 치기
-친근감의 표현으로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기

언어적, 
감정적 
경계

-소리 지르기, 위협하기, 계속 전화하기
-상대방이 뭐 하는지 계속 물어보기
-무작정 찾아오기,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
 따라다니기

시각적 
경계

-남의 몸 몰래 엿보기
-자기 몸의 특정 부위를 일방적으로 보여주기
-음란물을 일방적으로 보여주기
-인터넷, SNS에 허락받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
 올리기

★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계가 있습니다.
  ★상대방의 경계는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야 합니다.

 
 스스로를 열등하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. 어떤 일
에 실패했을 때 ‘내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뭐’ 등 자신을 업신여
기는 자기 암시적인 말들은 자아존중감을 낮게 만드는 것들입니
다. 따라서 ‘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’, ‘이 세상에 꼭 필요하기 때문
에 태어났어’ 등 늘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고, 지극히 사소하고 
작은 것이라도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‘참 잘했다’
는 칭찬을 하면 자기 스스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면서 자기 
존중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 9월 9일은 귀의 날

 성교육: 경계 존중

 ‘나’사랑하기

✓ 청소년 흡연의 문제점
 ㆍ담배의 일산화탄소 때문에 뇌가 만성 저산소증이 되어
   학습능력이 떨어짐.
ㆍ청소년기의 흡연 시작은 성인에서의 시작보다 니코틴
  중독증에 더 깊이 빠지게 되어 더 끊기 어려워짐.

✓ 흡연의 폐해는 담배를 오래 피울수록, 많이 피울수록, 깊이 

들여 마실수록 그리고 일찍 시작할수록 심각합니다.

담배를 권하는 친구!!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친구!! 
     ☞ 절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.
  옆에서 못하게 말리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.
  흡연하는 친구를 구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세요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출처: 보건교사 넷>

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왜 위험한가?

학생들이 술을 마시면 왜 위험한가 ?



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증상 확인과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
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귀경·귀가 후에는 집에서 머무르며 발열·호흡기 증상 등을 관찰해 주세요! 


